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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불안, 회피), 역경 후 성장, 부모효능
감, 장애수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충청 지역 자폐아동 전
문센터 및 발달장애 특수학교에 다니는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
을 둔 부모 1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28.0 통계 프로그램과 Hayes 
의 PROCESS Macro ver. 4.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5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령
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 역경 후 성장,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부모의 성인애착과 부모효능감과의 관계에서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의 성인애착과 장애수용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성인애착 중 
회피애착은 부모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불안애착은 부모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없
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부모효능감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
고, 장애수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부모효능감과 장
애수용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가 검증되어 학령기 발달장애를 둔 부모의 역경 후 성
장을 조력하는 데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학령기 발달장애, 성인애착, 역경 후 성장,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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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등록장애인의 현황을 살
펴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5만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대비 5.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이다. 이 중 지체장애 비율은 15
개 장애유형 중 4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적,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2011년 7.3%에서 2022년 
9.9%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약 8천 명 증가하였
다(보건복지부, 2023). 국가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 돌
봄 지원, 가족 휴식 지원, 부모 상담 지원 등과 같
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발달장애 자녀
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2018).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일
상생활 돌봄 제공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 양육과정
에서 초래되는 죄책감, 수치심 등의 부정적 정서
(이혜옥, 2015), 사회생활 및 직업 활동의 제약(이
미선, 김경진, 2000)과 같은 양육 부담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양육과정에서 대개 발
달장애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여 자녀의 이상행동
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진단과정에서 혼란을 
겪으며, 장애 진단 후 인정을 거부하는 등 자녀의 
장애로 인한 충격, 분노 및 죄책감의 과정을 겪는
다(장영실, 2017). 그 외에도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
라 일반 자녀와는 다른 양육 문제에 끊임없이 부딪
히면서 심리․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므로(박미하, 2018)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이미선, 김경진, 2000; 이혜옥, 2015). 그러
나 모든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초래되는 양육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만을 보이는 것은 아
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특수한 요구를 
지닌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자신의 강인함을 인
식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면서 작은 
일에 감사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현재를 성찰
하며 삶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Counselman-Carpenter, 2017). 이러한 관점을 
기초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극심한 스트
레스 사건에 대처하고 대응한 결과로 얻는 긍정적
인 변화를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고 한다. 외상 후 성장이란 ‘매우 도전
적인 환경에 대한 투쟁의 결과로 얻게 되는 주
관적 지각의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
(Tedeschi & Calhoun, 1996). 외상 이후에 나타
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는 삶의 질 향상, 새로
운 경험에 대한 도전정신 증가, 외상에 대한 심리
적 회복력 증가 등이 있다(유미해, 2020).

그러나 외상이란 주로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성폭력 등을 직접 경험하
거나 목격한 경우’라는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정신장애 분류 체
계의 외상 개념에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서희정, 
홍창희, 2020). Tedeschi와 Calhoun(1996)은 ‘외
상’을 ‘삶의 위기’나 ‘심각한 스트레스 원’과 혼용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 자녀의 출산과 
양육 역시 외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서희정, 홍창
희, 2020).

한편,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는 외상 후 성장
과 외상 자체의 변인(외상사건의 종류, 외상사건의 
충격 심각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상 
후 성장 이론에서의 외상은 외상사건(Traumatic 
Events) 그 자체의 객관적인 특성보다 외상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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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이 더 강조된다(김지민, 
2021). 특히 심리적 외상사건에는 고통스러운 병리
적인 부분과 함께 성장과 성숙을 향한 동기가 공존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외상으로 인한 심리
적 손상을 치료하고 외상을 경험한 개인의 기능
을 외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Fairbank et al, 2000), 더 나아가 삶의 가치와 
바람직성을 추구하고, 보다 넓어진 대인관계 및 친
밀감의 증진, 자아상의 긍정적인 변화 등과 같은 
외상 이후의 긍정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김유라, 
2021). 이러한 맥락에서 발달장애 자녀의 양육과정
에서 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반영하는 단어로는 
‘외상’이 적절하지 않으며(서희정, 홍창희, 2020), 
발달장애 아동 부모의 긍정적 변화처럼 사람들
은 종종 인생의 역경이나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
에 투쟁하며, 긍정적인 심리 변화인 역경 후 성
장(growth after adversity)을 경험할 수 있다
(Linley, Alex, & Joseph, 2004). 역경 후 성장은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긍정적 지표로 연구되어 왔다(전지예, 2020).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의학적 치료보다는 이들 부모의 
긍정적 변화로 인한 적응에 초점을 두어 ‘역경’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역경 경험은 개인이 느끼는 위험 정도에 따라 심
리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의 심
리적 반응은 그가 가진 애착의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김유라, 2021). 이러한 애착은 역경 후 성장
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안정된 애착 관계는 안
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안정감을 주는데, 안정 애
착은 역경 후 성장과 정적인 관계, 불안정 애착은 
역경 후 성장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인재, 양난미, 2017; 임지준, 권석만, 2014). 
또한 성인애착에는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불안애착은 대인관계에서 과도한 근접
성을 추구하며 거절과 버려짐에 대한 걱정을 자주
하고, 회피애착은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을 고립시
키는 특징으로 과도한 자기 의존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Gallagher et al., 2016). 불안애착과 회피
애착을 가진 개인은 정신 건강 및 조정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Besser & Neria, 2012). 
불안애착 유형이 강한 사람들은 애착 대상과 짧
은 기간의 분리에도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 반응
물질인 코티솔 수치가 높은 Diamond, Hicks, & 
Otter-Henderson, 2008) 반면, 회피애착 유형이 
강한 사람들은, 거리 유지 및 친밀감에 대한 불편
함으로 애착에 대한 욕구 부인과 감정과 생각을 억
제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haver 
& Mikulincer, 2002). 이상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이라는 용어를 애착 불안정성에 기초한 불
안애착과 회피애착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역경을 이해하고 다루는데 애
착은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역경에 
대처하는 능력은 개인의 애착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유라, 2021). 즉 애착은 내․외부 
세계에 관한 탐색 능력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치며
(Hazan & Shaver, 1987), 생애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 성인기로 이어지면서 개
인의 사회화와 적응에 기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애착은 신체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자기조
절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Bowlby, 1982). 그러나 애착유형이 역경 후 성장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들마다 상이한 결
과가 나타났는데, 애착유형이 역경 후 성장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김은미, 
이종연, 2015), 애착유형은 매개변인들을 통해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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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진수, 서수균, 2011). 이
처럼 애착과 역경 후 성장 관련 연구들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역경 후 성장의 변화 과
정에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변인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성인애착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으로는 자
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안유진, 2016). 자기효능
(self-efficacy)의 개념은 인지체계가 행동을 중재
한다는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1977년 Bandura가 
제안한 것으로, 사회학습이론에서 인간 행동 변화
의 주요 결정인자로서 특정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자신의 효율성과 능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다
(Owen & Froman, 1988). 국내에서는 주로 자기
효능감과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으며, 자기효능감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주혜, 2019; 장민, 김예
실, 2020).

자기효능감 이론에 바탕을 둔 개념 중 자녀의 발
달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은 부모
효능감(이모아, 2010)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자녀가 
경험하는 새로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켜갈 수 있는 성취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쳐 이를 통해 가족
관계 속에서도 자기효능감을 습득하고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최은실. 2001). 부모 역할에 대한 개
념 가운데 자녀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양
육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으로 Jones와 
Prinz(2005)는 부모효능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부모효능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부모
효능감이 부모 양육에 대한 능력을 의미있게 설명
하기 때문이다(최빛내, 정현숙, 2021).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의 
경우 어려 상황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

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념을 가지고 문제 
상황에 임하게 되며(김정은, 2018), 목표를 향한 과
제 수행 중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
한 시도와 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허혜정, 
2019). 부모효능감이 낮은 경우에는 강압적이거나 
무기력한 양육행동을 보이며, 심지어 자녀의 발달
에 치명적인 아동학대도 일으킨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8). 특히 부모효능감이 낮은 어머
니는 부모역할에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녀에게 통
제적이거나 강압적, 체벌적인 양육태도를 지니며,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까지 보인다고 한다(김민형 
등, 2015).

한편,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더불어 역경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데, 그중에서도 장애수용 변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애수용이란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
이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장애가 불편하고 제한
을 주지만, 자신이 가진 여러 특성 중 하나임을 인
지하고 그 상태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
미한다(박수경, 곽지영, 2011). 장애를 인식하고 수
용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강혜원, 2017). 장애 당
사자의 입장에서의 장애수용은 장애아 부모가 자녀
의 장애에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가장 상위의 단계
이다(고일영, 2010). Belgrave(1991)는 장애에 대
한 적응을 예측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장애수용을 
강조하였으며, 장애수용이 높은 사람일수록 성숙
한 정체성을 보이며, 장애수용 수준이 높을수록 외
상 후 성장이 높아진다고 하였다(윤명숙, 이은실, 
2014).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장애 자녀는 상호 순환
적이어서 직·간접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의 행
동과 발달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부모의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journal.baldal.or.kr Vol.38, No.1, March 2025 ⎸29

의 장애를 수용하는 것은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장애자녀를 위한 현실적인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가 된다(고관우, 남진열, 2016).

이러한 장애수용은 부모의 애착유형과도 관련이 
있다. 안정애착의 부모는 장애아동이 문제행동특성
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수용적이고, 지지적이며, 
장애아동과 비교적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하지만 불
안애착의 부모는 비수용적이고, 비지지적이며, 정서
적으로도 차가운 것(Crowell & Feldman, 1991)으
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수용 수준이 높은 장애자
녀 부모의 경우, 장애자녀의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성장에 아주 작은 변화에도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
의 현실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장애자녀
의 일상생활과 교육환경에 맞게 양육하고자 적극적
인 노력을 하게 된다(이규옥 등, 2010). 또한 장애
아동 어머니의 장애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장애아동이 가족 구성원으로 된 상황을 좌절이나 
상실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아동의 정상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일영, 
2010). 

선행연구들을 통해 장애자녀를 돌보는 것은 삶의 
위기와 역경이지만, 그 역경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가족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서도 관심을 증가시키고 장애자녀에 대해 균형 잡
힌 부모의 시각으로서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애수용은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
가 자녀의 장애를 수용함으로써 양육과정에서 초래
되는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행동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긍정적인 
변화인 역경 후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로서 자녀의 나이는 학령기, 즉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발달장애 아
동에게 있어서 학령기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이
유는 장애 진단을 받은 초기 2년 기간에 있는 부모
들은 자녀의 발달장애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강하
게 경험하며(Burden, 1991), 이 시기가 지나 역경 
후 성장이 적응적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2년 이상
의 기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
다(Kangas, Williams, & Smee, 2011). 뿐만 아니
라 장애아동들이 1차적 사회화 기관인 가정을 벗어
나 2차적 사회화 기관인 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에 
접하게 되면 장애아동의 능력면에서 한계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장관식, 1986), 학교 교육
의 구조화를 처음 겪게되어 문제행동이 증폭될 확
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Chandler & Dahlquist, 
2002). 특히 학령기는 발달을 위한 치료와 교육이 
집중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사회화를 통한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변용찬 등, 
2006) 이 시기의 발달장애 부모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를 살
펴보고, 이들 변인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
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제시하는 연구 문제는 그림 1과 같다.

연구 문제 1.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 역경 후 성장,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간
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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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충청도 지역 자폐아동 
전문센터 및 발달장애학교에 다니는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
를 대상으로 편의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수준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즉 독립변수인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 매개변수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등 4개
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는 129명
으로 탈락률 15%를 고려하여 152명에게 설문 조
사하였으며, 총 15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 자녀의 연령은 만 6세 35명
(23.0%), 만 7세 28명(18.4%), 만 10세 26명
(17.1%), 만 8세 21명(13.8%) 순이었다. 자녀의 성
별은 남자 101명(66.4%), 여자 51명(33.6%)이었으
며, 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 77명(50.7%)으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외동인 경우도 23명(15.1%)
을 차지하였다. 자녀 장애 유형을 복수 응답한 
결과 자폐성장애 77명(50.7%), 뇌병변장애 41명

(27.0%), 지적장애 32명(21.1%)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장애 진단 시기는 만 3세 42명(27.6%)이었으
며, 만 4세 22명(14.5%), 만 1세 20명(13.2%) 순
으로 나타났다. 만 0∼5세까지는 130명(85.5%)으
로 대부분 학령기 이전에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부모의 성별은 남자 33명(21.7%), 여자 119
명(78.3%)이었으며, 부모 연령은 만 40∼49세가 
90명(59.2%)으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연구도구

부모의 성인애착
부모의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의 ‘친밀 관계 경험 
개정판 ECR-R(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을 김성현(2004)이 번
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친밀 관계 경험 개정판 
ECRR-K(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Revised-Korean)을 사용하였다. ECR-R은 총 36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독립적인 하
위영역인 불안애착 18개 문항과 회피애착 18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불안애착은 관계에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유기에 대한 걱
정을 의미하며, 회피애착은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
에 대한 불편함과 의존함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
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아주 
그렇다’ 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불안애착, 회피 애착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
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일
관성 신뢰도 Cronbach’s 는 .87, 하위영역인 불
안애착은 .89, 회피애착은 .85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는 .90, 하
위 영역인 불안애착은 .92, 회피애착은 .8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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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 후 성장
역경 후 성장을 측정하기 위해 Ted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외상 후 성장 척도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송
승훈(2007)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한국판 외
상 후 성장 척도(Korea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K-PTGI)를 사용하였다. 외상 후 성장 
척도는 삶의 위기, 역경 및 외상 후 나타나는 긍정
적 심리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 중 가장 널리 쓰이
고 있고, 선행연구들(서희정, 홍창희, 2020; 전지
예, 2020)에서 본 연구 주제와 같은 용어인 역경 
후 성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 도구로 측정하
였다. 본 척도는 트라우마 경험 이후 긍정적 변화
에 대한 개인의 지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6개 문항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경험이 없음’ 0점에서 ‘매우 많이 경험함’ 5점까지 
6점 Likert 척도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트라우마 
경험 후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했음을 의미한
다. 송승훈(2007)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는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
체 신뢰도 Cronbach’s 는 .90이다.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Gibaud-Wallston

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한 16개 문항으로 
구성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
를 신숙재(1997)가 번안․수정한 척도 중 부모효능
감으로 명명한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PSOC는 인
지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효능감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로서의 좌절감과 불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숙재(1997)가 부모 
역할에서의 유능감이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로
서의 문제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기

대를 측정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 범위는 9점에서 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숙재
(1997)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 
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
도 Cronbach’s 는 .85로 나타났다. 

장애수용
장애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고일영(2010)이 개발

한 장애자녀 어머니의 장애수용 척도를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총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
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
며, 수용 문항인 25번, 26번, 27번 문항을 제외하
고 모두 역채점하였다. 총점의 범위는 36∼144점
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녀의 장애에 대한 부모의 
수용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일영(2010)
의 연구에서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는 .9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8.0 통계 프로그램과 
Hayes(2022)의 PROCESS Macro ver. 4.2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구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s )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 대
상자의 성인애착(불안, 회피), 역경 후 성장,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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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범위
성인애착 3.33 0.73 1.58 6.33 1~7
불안애착 2.80 1.05 1.00 6.67 1~7
회피애착 3.86 0.83 2.06 6.33 1~7

역경 후 성장 2.81 0.85 0.63 4.63 0~5
부모효능감 3.17 0.71 1.22 5.00 1~5
장애수용 2.93 0.51 1.50 3.97 1~4

표 1. 연구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효능감, 장애수용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
의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
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22)의 PROCESS Macro 
model 6을 이용하였다. 또한 이중매개효과가 존재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랩
(bootstrap)을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
여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부모의 성인애착 정도는 평균 평점 3.33(±0.73)
점이었으며, 불안애착 정도는 평균평점 
2.80(±1.05)점, 회피애착 정도는 평균 평점 
3.86(±0.83)점으로 나타났다. 역경 후 성장의 경우 
평균평점 2.81(±0.85)점. 부모효능감의 경우 평균 
평점 3.17(±0.71)점, 장애수용의 경우 평균 평점 
2.93(±0.51)점으로 나타났다(표 1).

연구 변수들의 상관관계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불
안애착, 회피애착), 역경 후 성장, 부모효능감, 장
애수용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인 
성인애착과 종속변인인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성인애착은 역경 후 성장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r=-.35, p<.001). 성인애착 중 불안애착과 역
경 후 성장과의 관계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
며(r=-.17, p<.05), 회피애착과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39, p<.001). 즉 애착 불안정이 높을
수록 역경 후 성장은 낮으며, 특히 불안애착과 회
피애착이 높을수록 역경 후 성장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독립변수인 부모의 성인애착과 매개변수인 
부모효능감, 장애수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
모의 성인애착과 부모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
(r=-.23, p<.01)가 나타났다. 이 중 불안애착과 부
모효능감과는 상관관계(r=-.12, p>.05)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애착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5, p<.01). 즉 애착 불
안정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은 낮으며, 특히 회피
애착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부모의 성인애착과 장애수용과는 부적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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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성인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역경 후 성장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성인애착 1

불안애착 .83*** 1

회피애착 .71*** .20* 1

역경 후 성장 -.35*** -.17* -.39*** 1

부모효능감 -.23** -.12 -.25** .50*** 1

장애수용 -.44*** -.38*** -.29*** .41*** .40*** 1
*p<.05, **p<.01, ***p<.001

표 2. 연구 변수들의 상관관계                                                                             (N=152)

경로 β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LLCI 상한값 ULCI
불안애착→ 부모효능감 -.080 .054 -1.465 .145 -.187  .028
불안애착→ 장애수용 -.163 .034 -4.771 .000 -.231 -.096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265 .051 5.182 .000  .164  .366
불안애착→ 역경 후 성장 -.032 .060  -.525 .600 -.151  .088
부모효능감→ 역경 후 성장  .482 .091  5.278 .000  .301  .662
장애수용→ 역경 후 성장  .381 .134  2.831 .005  .115  .647

표 3. 불안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                           (N=152)

계가 나타났다(r=-.44, p<.001). 이 중 불안애착과 
장애수용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38, 
p<.001), 회피애착과도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29, p<.001). 이는 애착 불안정이 높을수록 장
애수용은 낮으며, 성인애착 중 불안애착, 회피애착
이 높을수록 장애수용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부모효능감과 역경 후 성장
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50, 
p<.001), 장애수용과 역경 후 성장과도 정적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r=.41, p<.001). 이는 부모효능감
과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역경 후 성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표 2).

이중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
의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
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첫째, 독립변인인 성인애착 중 
불안애착, 매개변인인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 종속
변인인 역경 후 성장의 직렬 이중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Hayes(2022)가 제안한 Process Macro 모델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표 3, 그림 2).

독립변인인 불안애착은 부모효능감(β=-.080, 
p>.05)과 종속변인인 역경 후 성장(β=-.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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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β BootSE
95% 신뢰구간

하한값 LLCI 상한값 ULCI
불안애착→ 부모효능감→ 역경 후 성장 -.038 .037 -.114  .031
불안애착→ 장애수용→ 역경 후 성장  .062 .031 -.132 -.010
불안애착→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역경 후 성장  .008 .009 -.027  .008

총 간접효과  .109 .053 -.218 -.007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4.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결과 (불안애착)                          (N=152)

그림 2. 각 경로별 효과크기 (불안애착)

p>.05)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장애수용(β
=-.163, p<.001)에는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
다. 부모효능감은 장애수용(β=.265, p<.001)과 역
경 후 성장(β=.482,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
을 미쳤으며, 장애수용은 역경 후 성장(β=.381, 
p<.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불안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총효과
(β=-.140,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매
개변인인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이 추가되었을 때 
불안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032, p>.05).

다음으로 불안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

향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단순 매개효과 및 
이중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
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표본수 5,000개를 재추
출하고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표 4). 95% 
신뢰구간 내에서 매개효과 추정치에 대한 경로계수
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109(-.218∼-.007)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순매개효과 검
증결과 불안애착이 부모효능감을 거쳐 역경 후 성
장으로 가는 경로는 -.038(-.114∼.031)로 95% 신
뢰구간 내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
고 있어 간접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불안애착이 
장애수용을 거쳐 역경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는 
-.062(-.132∼-.010)로 95% 신뢰구간 내의 하한값
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불안애착
이 높을수록 장애수용을 통해 역경 후 성장이 낮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안애착은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으로 가
는 이중매개 경로 -.008(-.027∼.008)의 부트스트
랩 결과 95%의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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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β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LLCI 상한값 ULCI
회피애착→ 부모효능감 -.208 .067 -3.115 .002 -.341 -.076
회피애착→ 장애수용 -.123 .047 -2.635 .009 -.214 -.031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258 .055  4.697 .000  .150  .367
회피애착→ 역경 후 성장 -.256 .071 -3.584 .000 -.397 -.115
부모효능감→ 역경 후 성장  .432 .089  4.884 .000  .257  .607
장애수용→ 역경 후 성장  .313 .123  2.548 .012  .070  .557

표 5.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                         (N=152)

그림 3. 각 경로별 효과크기 (회피애착)

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

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독립변인인 회피애착, 매개변인인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 종속변인인 역경 후 성장의 이중매개효
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그림 3).

독립변인인 회피애착은 부모효능감(β=-.208, 
p<.01), 장애수용(β=-.123, p<.01)과 종속변인인 
역경 후 성장(β=-.256, p<.001)에 부적 영향을 미
쳤다. 부모효능감은 장애수용(β=.258, p<.001)과 
역경 후 성장(β=.432,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쳤으며, 장애수용은 역경 후 성장(β=.313, 
p<.05)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회피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총효과
(β=-.402,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매
개변인인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이 추가되었을 때 
회피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즉 직접효
과(β=-.256, p<.001)는 감소되어, 회피와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이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피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
향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전체 매개효과의 
크기는 -.145(-.240∼-.060)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회피애착이 부모효능감을 거쳐 역경 후 성장으
로 가는 경로는 -.090(-.165∼-.025)으로 95% 신
뢰구간 내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
고 있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회피애착이 
장애수용을 거쳐 역경 후 성장으로 가는 경로는 
-.038(-.098∼-.002)로 95% 신뢰구간 내의 하한값
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매개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간접효과의 부
트스트랩 결과는 표 6과 같다.

또한 회피애착이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으로 가
는 이중매개 경로는 -.017(-.042∼-.001)로 95% 
신뢰구간 내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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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β BootSE
95% 신뢰구간

하한값 LLCI 상한값 ULCI
회피애착→ 부모효능감→ 역경 후 성장  .090 036 -.165 -.025
회피애착→ 장애수용→ 역경 후 성장 -.038 .025 -.098 -.002
회피애착→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역경 후 성장  -.017 .011 -.042 -.001

총 간접효과  -.145 .046 -.240 -.060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표 6.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결과 (회피애착)                                                               (N=152)

하고 있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회피
애착이 낮을수록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을 거쳐 역
경 후 성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독립변인인 
회피애착은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을 순차적으로 
거쳐 종속변인인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를 대
상으로 부모의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
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
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
착, 역경 후 성장,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간의 관계
를 살펴본 결과,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
의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경은과 정
남운(2018)의 연구에서 불안애착과 회피애착 모두 
외상 후 성장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Gallagher 등(2016)의 연구

에서도 회피애착이 역경 후 성장과 부적 상관관계
가 있었다. 또한 박미하(2018)의 연구에서는 발달
장애 아동의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성인애착유형 
중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이 부적 관계가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정 애착이 역경 후 성장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불안정 애착과는 부적 관계가 있다
는 연구들이(이인재, 양난미, 2017; 임지준, 권석
만, 2014)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
모의 성인애착과 부모효능감과의 관계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애착 중 회피애착은 
부모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불안애착
은 부모효능감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
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성인애착을 연구한 오가영
과 김종두(2020)의 연구결과에서도 애착은 양육효
능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김은영
(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어머니의 회피애착은 양
육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가 
회피애착을 형성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장애수용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부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이 결과는 장애자녀 부모의 성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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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이 장애수용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박미하(2018)의 연구결과와 발달장애 아동 어
머니의 불안애착과 장애수용과의 관계를 본 김선영
(2022)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모효능감과 역경 후 성장과
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장민
과 김예실(2020)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외상 
후 성장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여주혜(2019)의 연구에서 자기효
능감은 외상 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장애수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후 성장과 같은 유사개념
을 사용한 윤명숙과 이은실(2014)의 선행연구 결과
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외상 
후 성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아
동 어머니의 장애수용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
가 장애아동이 가족 구성원으로 된 상황을 좌절이
나 상실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아동의 정상 발달에 도움이 될 뿐만 아
니라(고일영, 2010), 이는 역경 후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과의 관계는 정적 상관관
계가 나타났는데, 양지나(2020)의 연구결과에서도 
발달장애를 둔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은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영
향을 미쳐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긍정적 영
향을 끼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둘째,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
착 중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 사이에서 부모효능
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회피

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은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
며, 불안정 애착 중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을 구분시
켜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
면,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불안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불안애착은 역경 후 성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매개변인 장
애수용을 통해서만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과 역경 
후 성장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박미하, 2018)와 불안애착은 장애수용과 부
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정승영, 
2017)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장애
수용은 역경 후 성장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것과는 
달리 박미하(2018)의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이 역경 
후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
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결과들이 연구들마다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은미, 이종연, 
2015)가 있는가 하면, 애착은 매개변인들을 통해 
간접 영향을 미칠 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결과도 있다(김태사, 안명희, 2013). 이처럼 
상반된 연구결과들은 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
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이 있음과 애착의 
유형에 따라 영향하는 변인들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반면, 회피애착은 부모효능감, 장애수용 및 종속
변인인 역경 후 성장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회
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은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회피애착이 부모효능감, 장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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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역경 후 성장에도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회피애착이 높을수록 부모효능감
과 장애수용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역경 후 성장
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회피애착이 높으면 
낮은 부모효능감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김은영, 
2018)와 낮은 부모효능감은 낮은 장애수용으로 이
어진다는 연구결과(양지나, 2020) 및 장애수용이 
낮을수록 역경 후 성장이 낮다는 연구결과(윤명숙
과 이은실, 2014)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를 통해 자녀의 장애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경험하게 되는 이들 부모의 충격, 부인, 죄책감, 수
치 등에서 초래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
극적이고 안정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애착관계를 형
성할 수 있도록 부모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장애자
녀에 대한 긍정적인 장애수용을 통해 새로운 변화
인 역경 후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
의 경험을 역경으로 보고,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성인애착(불안애착,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과의 관계에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결과적으로 불안애착의 경
우 불안애착이 역경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장
애수용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회피애착의 
경우 부모효능감과 장애수용의 이중매개효과가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안정적인 애착의 중요성과 부모효능감, 
장애수용이 역경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특히 이는 부모의 애착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회피애착과 역경 후 성장
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부모효능감과 장애수

용을 투입하여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상담
현장에서 학령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역경 
후 성장을 조력하는 데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는 데에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 대
상자의 모수를 늘려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장
애자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데에 활용
이 될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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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dult attachment (anxiety and avoidance) and 
growth after adversity, in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via parenting 
efficacy and disability acceptance. Self-report data of 152 parents of 6-12 years ol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8.0 and process macro. The results indicated 
the significant dual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efficacy and disability acceptance.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dult attachment, growth after adversity, parental efficacy, and disability 
acceptance of children with school-age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growth after adversity. Additionally,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parental efficacy. However, among parents’ adult attachments, unlike 
anxiety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arental efficacy. Contrarily, 
parental efficacy was found to be corelated with growth after adversity and disability acceptance. 
Second, among the attachments of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efficacy and disability acceptance were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voidant attachment and growth after adversity. These findings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to support the growth after adversity of parent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words : school-age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dult attachment, growth after adversity, 
parental efficacy, disability acceptance


